
하나의

시편 119편 105~112절, 169~176절

길
방황하나 순종하는



낭독 나눔 찬양

오늘은 설교를 듣는 대신, 함께 읽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여덟 개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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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내용 지속 관계 적용

여덟 개의 종, 다섯 가지 소리

말씀
디바르

약속
이므라

규례
미쉬파팀

증거
에두트

계명
미츠보트

율례
훅킴

율법
토라

법도
피쿠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다

바위에
새겨졌다

아버지의
사랑 어린 가르침

오늘 내 삶의
세부에 닿는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 119:89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 119:24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시 119:23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 119:97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 119:32



스물두 연, 한 사람의 길

알렙 복이 있음이여

베트 마음의 금고

기멜 나그네의 눈
달렛 진토→달림

자인 붙드는 사람

요드 만드신 손

헤
아홉 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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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학교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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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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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음

차데
의로우신 주

코프 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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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큰 평안

타우 나를 찾으소서

아인
같은 동사

페
열리는 문



2절 ‘구하는 자’ 116절 찾으소서

88절 살아나게 하소서
89절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스물두 연, 한 사람의 길

알렙 베트

1 2



오늘 걷는 열한 연 — 그 사람이 도착하는 곳

라멛 멤 눈 사멕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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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등불 두 마음 열리는 문같은 동사

12 13 14 15 17 7 8 916

기멜 달렛 바브

차데 코프 레쉬 산·쉰 타우

헤

3 4 6 18 19 20 21 225

인도

회복과 구원 평안과 은혜

소망과 보호

의로우신
주

두
가까움

사랑을
보소서

나를
찾으소서

큰 평안



12연 라멛 시편 119:89-96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ל
요드 카프

10 11



94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ל 12연 라멛 시편 119:89-96



12연 라멛 89-96절

별들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손에 있는 이 책이다

시편 119:89, 96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3연 멤 시편 119:97-104מ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3연 멤 시편 119:97-104מ



13연 멤 97-104절

때로는 구하기보다
조용히 말씀을 음미하라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97, 103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4연 눈 시편 119:105-112נ



14연 눈 시편 119:105-112נ
110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4연 눈 105-112절

등불은 쬐라고 준 빛이 아니라
걸으라고 준 빛이다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12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119:105, 112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5연 사멕 시편 119:113-120ס



117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8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0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5연 사멕 시편 119:113-120ס



15연 사멕 113-120절

미움으로 시작해 떨림으로 끝나고 
그 한복판에 사랑이 있다. 
미지근함은 없다.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0 내가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19:113,120



121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4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6연 아인 시편 119:121-128ע



125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6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연 아인 시편 119:121-128ע



16연 아인 121-128절

내 노력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다
손을 터는 자리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리

시편 119:126,127

126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7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9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연 페 시편 119:129-136פ



133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35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6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7연 페 시편 119:129-136פ



17연 페 129-136절

말씀은 문이다 
열리면 빛이 들어오고, 
그 빛으로 본 세상 앞에서 성도는 운다

시편 119:130, 136

130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6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37 주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8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39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140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8연 차데 시편 119:137-144צ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4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8연 차데 시편 119:137-144צ



18연 차데 137-144절

말씀의 권위는 
종이나 전통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성품이다

시편 119:137, 144

137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44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45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9연 코프 시편 119:145-152ק



149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0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2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9연 코프 시편 119:145-152ק



19연 코프 145-152절

신앙이란 결국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믿느냐의 문제다

150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50-151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약4:8



153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5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6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20연 레쉬 시편 119:153-160ר



157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8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59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20연 레쉬 시편 119:153-160ר



시편 119:159

20연 레쉬 153-160절

살려 달라고 세 번 외친 사람이 
마지막에 내민 근거는
공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4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21연 신·쉰 시편 119:161-168ש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6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21연 신·쉰 시편 119:161-168ש



21연 신·쉰 161-168절

사람 앞에서 떨지 않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떨 때, 
거기에 큰 평안이 있다

시편 119:165, 168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8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169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22연 타우 시편 119:169-176ת



173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22연 타우 시편 119:169-176ת



22연 타우 169-176절

176절 동안 
"내가 사랑합니다" 노래한 사람의 
마지막 말은 "나를 찾으소서"였다

구하는 자 → 찾으소서

시편 119:176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덟 개의 종, 그리고 아홉 번째 단어

데레크

길
길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걸어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

여덟 종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삶

길

여덟 종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도착하는가



3절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27절 주의 법도들의 길
32절 주의 계명들의 길

주의 길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168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나의 길

1. 두 개의 길

나의 길이 주의 길이 되는 이야기

시편 119: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결심의 노래가 아니라
기도의 노래입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어느 길이 옳은가를 비추는 빛

1
쬐며 쉬라고 주어진 빛이 아니라
걸으라고 주어진 빛

2

2. 걸으라고 준 빛 105-112절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람은 표류해서 신앙에 도달하지 않습니다.표류는 언제나 반대 방향입니다.



169-172절

주여 들으소서

3. 길의 끝 168절

시편 119:168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제단에 올려놓는 것은 부르짖음과 간구뿐, 그에게는 드릴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173-176절

주여 행하소서



4. 잃은 양, 그러나 잊지 않은 자

시편 119:176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순종하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완전주의에 짓눌린 성도에게는 바로 이 한 절이 복음입니다.

절반

내가 방황하오니

나머지 절반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결정적인 것은 동사의 방향입니다

4. 잃은 양, 그러나 잊지 않은 자

176절 내내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찾지 않으십니다.

2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176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105절의 오솔길, 32절의 계명의 길, 

168절에서 주 앞에 놓인 그 길이 한 인격이십니다



걸으십시오 찾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등불은 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은 보입니다.

잘 걷지 못한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결코 헛되이 찾지 않으십니다.


